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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굿즈를 둘러싼 정치학
-희극적 독재자 김정은 관련 작품의 도상학적 연구-

사이토 호다카 (고베대학)

1. 서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북한’이나 그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

신가요? 아마도 한일 간의 차이와 세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개개인 마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serious함(진지함)’이라는 것

이 북한이라는 존재에 동반되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

다면 북한이 내포하고 있는 '진지함'이 오늘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

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진1]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일본판 구글 사이트에 "김정은 티셔츠"라고 검색을 한

결과를 캡쳐 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을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희극화 시키면서 키치

한(저속한) 티셔츠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이나 김정은을 '진지함' 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다루는 사회의 움직임은 한국

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1) 그 예시로 김정은을 장난스럽게 만든 스티커[사진2]를 들 수 있습

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작품들도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와 같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는 김정은을 소재로 다루

는 현상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 물론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외교 데뷔와 함

께 북한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어 김정은에 관한 상품과 작품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북한'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국가 명이

다른 것과는 별개로 특유의 위화감이나 감정, 이른바 '진지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체 게바라를 모티브로 한 티셔츠를 패션의 일부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3)북한의 지도자를 아이콘으로 희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중들의 행동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김정은의 상품 및 작품에 대해 다룬 연구4)를

확인한 결과, 이는 이때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5)

1)「으니굿즈?김정은피규어-시계-초상화까지사고판다」,‘조선일보’2018년11월2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2255.html
(최종확인 2022년 1월 14일)

2) ‘한국인의 약 80%가 북한의 김정원 위원장을 신뢰-여론 조사’,‘불룸버그’,2018년 5월 2일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18-05-02/P8387I6JTSEY01
(최종확인 2022년 1월 14일)

3) 타카야마 요코(高山陽子) ‘사회주의 키치와 관광 기념품’, ‘아시아 대학 국제 관계 기요’ 제24권,
2015년, p.55.

4) 본고에 가까운 연구로 타카야마 요코 ‘영웅의 표상-중국 열사릉원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14권,
p.43-58 및 고산 요코 ‘여자여행에서 아시아의 표상 -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의 사례에서’, ‘아시아
대학교 국제관계기요’ 제27권, 2018년,p.49-74를 들 수 있음.

5) 굿즈 연구로는 한민(韓 敏)의 문화인류학적인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세 연구로서는
한민 ‘근대 중국에서의 마오쩌둥 숭배의 성립’, "국립민족학박물관 조사보고" 127권, 2015년,
p.35-60 및 한민 ‘의례와 상징: 마오쩌둥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혁명의 실천과 표상:
현대 중국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풍경사), 2009년, p.367-3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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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과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사나 제도가 아닌 풍자적이지만 희극적인

형태로 김정은이라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상품 및 작품에 주목하며 이를 소비하는 대중사회

의 배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의 희극화’ 라는 특이한 현상에는 어

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굿즈나 예술과 같은 작품에서 정치 사회의 내막을 생각하는 새로운 학문적 관점에도

도전하려 합니다.

2. 김정은을 모티브로 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김정은을 모티브로 한 상품과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기의 항목

은 대표적인 것을 편의상 3가지로 분류하고 간단한 고찰을 추가한 것입니다.

2.1 콜라주 이미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김정은을 희극적으로 다룬 작품 중 콜라주 이미지가 대표적인 예시입

니다. 인터넷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사진 3]과 같은 콜라주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콜라주 이미지는 불특정 다수의 작성자에 의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2.2 키치한 장난감

다음은 실제 상품으로 존재했고 유통되고 있는 김정은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티셔

츠나 스티커, 플라(플라스틱) 모델, 피규어나 종이 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한정되어 있지만 근근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의 ArtBox, 일본으

로 치면 LOFT와 같은 대형 잡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3 예술작품

김정은은 대중문화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에서도 꽤 좋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

안 코넬라(Joan Cornella) 의 작품이나 마이클 윈클먼(Michael Winkelmann)(Beeple)의 작품 등

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4]의 김정은 작품 "JONG v2.0"은 두 조각으로 분할된 머리,

아래 부분은 무기를 든 로봇으로 표현되어 있어 얼굴 이외에는 거의 김정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술 영역에서는 핵개발 문제나 인권 문제 등 본래 고려되

어야 할 북한의 문맥을 일체 무시하고 단지 김정은의 모습을 재미있고 희극적으로, 그리고 그로

테스크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3. 상징적인 김정은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사회의 현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된 김정은을 ‘희극화’시킨 상품 중에는 실제로 판매

는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 즉시 회수 처리된 상품, 혹은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

지는 않았지만 단기간에 공항 등의 점포로 유통되어 버린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작품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3.1 김정은 페이퍼 크래프트 (김정은-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사진 5] 작품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회사인 'EBS 미디어'가 2018

년 10월 발매한 “김정은-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김정은의 소개한 모습을 모티브로 한 페이

퍼 크래프트입니다.6)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제 조립된 김정은의 모습은 평양의 미완성 랜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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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인 류경호텔과 함께 사랑스럽고 상냥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한국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즉시 회수, 대표직 사퇴라는 비극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

니다. 7)

3.2 김정은 피규어 (더 리더쉽 시리즈 슈퍼 김)

두 번째 사례로 [사진 6]의 작품에 주목해 봅시다. 이 작품은 홍콩의 신흥 피규어 제작 그룹으

로 소규모로 활동했던 '스팅레이즈 아트 스튜디오(STINGRAYZ Art Studio)'가 2018년 8월경

발매한 '더 리더 싯 시리즈 슈퍼킴(THE LEADER SHIT SERIES SUPER KIM)'이라는 김정

은의 모습을 한 피규어입니다.8) 본 작품의 특징은 미사일을 안은 채 방사선 물질 마크를 달고

있는 미국만화의 히어로같은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싯

(Shit)'의 이름처럼 버튼을 누르면 김정은의 사타구니에서 '대변 장난감'이 발사되는 기능입니

다.9) 본 작품은 본래의 문맥에서 크게 떨어져 김정은과 북한을 극명하게 희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이지만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본 작품의 디자인만을 모

방하여 김정은과 트럼프의 피규어 세트로 생산되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3.3 두 작품에서 시사되는 것

실제로 제작되어 논란을 빚은 상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두 작품에서 시사되는 것은 김정

은에 관한 작품은 재현도가 높고 진지한 이미지로서는 부정되며 대변과 같은 명백히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진지하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코믹한 형태라면 어떻게 다뤄도 된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

닐까요.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대중들이 김정은에 대한 다루는 방식을 다양한 작품과 사진을 바탕으로 생각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해진 것은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대중들에게 희극적인 이미지로 공

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나 정치적 표상 같은 ‘북한식’과 같은 것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정치 현상을 진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의 움직임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가속

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의 사례에서도 수많은 신흥 정당의 불확실

한 정보, 직접적인 정치적 과제를 내걸지 않고 당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으면 그만이다’라는 주장이 지지를 받아 확산되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6) ‘EBS,김정은 캐릭터 상품 내놓으며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2018년11월26일,“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6/2018112600141.html
(최종확인 2021년 12월 16일).

7) ‘김정은 미화 퍼즐 논란, EBS 미디어 사장 사퇴’,“미디어오늘”,2018년11월30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48
(최종확인 2022년 1월 16일)

8) 스팅레이즈 아트 스튜디오(STINGRAYS Art Studio)는 파이어 루스터 스튜디오(Fire Rooster
Studio)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Fire Roster
Studio", https://fireroster.studio (최종확인 2021년 12월 22일).

9) 또한 옛 회사명을 사용할 때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하와 같다. 파이어 루스터 스튜디오 "Fire Roster
Studio Non Stingrayz", https://www.facebook.com/FireRoosterCollectiblefigure/ ref=page_internal
(최종확인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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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인 김정은의 ‘희극

화’는 북한과 한국,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 나아가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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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JONG v2.0
Beeple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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